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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북한 매장량 “수천만톤”
3면이 바다로 희토류 형성에 유리 … 수출 통해 외화벌이 의도?

북한 조선중앙TV는 7월30일 반도체 등 첨단제품 생산에 쓰이는 희토류 금속이 북한지역에 많이 매장돼 있

다고 보도했다.

<21세기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원소> 제목의 기사에 북한 국가과학원 지질연구소의 반현욱 박사의 말을 인

용해 “우리나라에는 희토류 광물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된 희토류 자원의 품질도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반현욱 박사는 “세계적으로 희토류 광상은 바닷가 모래광상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나

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크고 작은 강·하천이 넓게 분포돼 있어 희토류 광상 형성에 유리한 지질학·

지리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희토류 광상연구와 탐사작업을 계속하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희토류 광물 자원을 개발해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2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김흥주 북한 국가자원개발성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북

한에 약 2000만톤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고 보도했으며, 7월3일에도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가 북한지역에 희토류 수천만톤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최근 희토류에 관한 기사를 연이어 내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희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원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

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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